
SK, 하이닉스 인수설 근거없어…

시장에 떠돌고 있는 SK의 하이닉스 인수설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증권은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2010년 6월에 이어 최근 SK의 하이닉스 인수설이 제기됐다. 정보기술(IT) 경영

경험이 없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거없는 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설립 예정인 SK엠텍비전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SK는 2011년 1/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이 기업가치 상승으

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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